
생석회 생산 중소기업 고사위기?
제강회사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… 4년만에 1만7000원 인하

생석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17사는 INI스틸, 동국제강, 한국철강, 기아특수강, 환영철강, 창원특수강, 한국제

강, 대한제강 등 대기업들이 1998년 말 이후 계속 단가인하를 요구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

있다.

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(이사장 구정길)은 10월30일 일부 제강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

강회사들은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저가 견적서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월별 발주서에 의거해 구매를 종용해

중소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고 주장했다.

제강회사들의 단가는 외환위기 이후 6차례나 인하돼 중소기업들은 원가계산서를 무시하고 부실경영을 강요

당해왔다는 것이다.

생석회 단가는 1998년 4월 톤당 7만4000원이었지만 1998년 12월 7만500원, 1999년 1월 6만6500원, 2000년 7

월 6만4500원, 2001년 3월 6만3000원, 2002년 8월 5만7000원으로 4여년만에 톤당 1만7000원이나 하락했다.

석회석조합 회원사들은 부당한 단가인하로 고품질제품 생산에 대한 신규투자가 전무하고 3D업종에 근무하

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, 일방통고로 기존의 거래단가가 변경되는 것은 상도의에 어

긋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다.

생석회 생산 중소기업 17사는 연간 생산량이 100만톤, 연간 제강회사 공급량은 50만-60만톤이다.

생석회는 석회석을 무연탄 또는 유체연료와 혼합해 소성로에서 섭씨 900-1200도로 소성해 제조하는 제품으

로, 특히 생석회는 철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탄소, 규소, 망간, 인, 황 등 불순물을 흡착해 철의 순도를 높

여주는 역할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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